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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간
서울 소상공인 상품 최대 20% 즉시할인
쿠팡,
332개 소상공인 업체의 1,500여
종 상품 직접 매입
서울시의 소상공인 매출 증대 위해
2억원 규모 마케팅,
광고 지원

2020. 11. 24. — 쿠팡이 어려움을 겪는 서울시의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을 보탠다.

쿠팡은 11월 23일부터 12월 13일까지 3주간, 서울시 소상공인의
상품을 구매할 경우 최대 20% 즉시할인을 제공하는 ‘슈퍼서울위크’를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즉시할인
혜택 제공을 위해 1억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된다.

‘슈퍼서울위크’에 해당하는 상품은 쿠팡 내
‘힘내요 대한민국’ 기획전 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다. 쿠팡은 이번 기획전에 참여하는 서울시 소재의 332개 소상공인
업체의 1,500여 종 상품을 모두 직접 매입했다.
쿠팡은 소상공인들의 매출 증대에 직접 도움될 수 있도록
메인페이지 광고 등 1억7백만원 규모의 마케팅도 지원한다.

윤혜영 쿠팡 리테일 부사장은 “슈퍼서울위크를
통해 서울시 소상공인의 상품들도 ‘힘내요 대한민국’ 기획전에 함께 하게 되었다.”며 “이번 행사가 서울시 소상공인과 연말을
맞아 선물을 준비하는 고객 모두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라고 전했다.

한편, 쿠팡은 코로나19로 침체된
경기 속에서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새로운 판로를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돕기 위해 지난 4월부터 ‘힘내요 대한민국’ 기획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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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열고 충남, 충북, 경남, 경북, 대구, 광주, 제주 등
지역별 중소상공인의 상품을 전국의 고객에게 소개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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